꽃 심
뭘 보려 하는가

눈(目)으로 보지 말고 심(心)으로 보시게

우주 한 모퉁이 깨어지는 아픔인데 어찌 

거저 보시려 하는가

가냘픈 저 꽃잎 하나일지라도

제 살 깎이는 아픔 없이는

절로 된 게 없다네

어디에도 없네

아무 소리 말고

저 오묘함을 보시게

그대여
그립다 외친 사랑이여

보고파 터진 가슴이여

한줄기 눈물로 부르던 이름이여
곱게 안긴 진실 

하나에

내 순결을 묻는다
꽃밭골 쉼터 

시공간을 초월한 

왁자지껄 한가위다
세대를 뛰어넘은

천진난만이 펼쳐지는 선 풍경

어른 아이 활활 타오른 표정들

거리 뛰기 제기차기에 화들짝 놀란 눈빛들

새색시 천사가 맞춰내는 퀴즈 놀이 

“ㄲㅂㄱㅅㅌ”
훌쩍, 꽃 놀이패 춤사위가

떠나버린 빈 마당

덩그러니 남겨진 어린 발자국

처마 밑 수북이 쌓인

땅 따먹기 소리만 찰랑댄다
어머니”며느리 전화에

육십 줄 할머니

주름진 눈가 이슬 맺힌다
예송 100일 기념” 행복을 짓다
초롱 눈망울 별 반짝인다

방글 동그란 미소 짖는다

행복 가득 기쁨이 살포시 열린다
예송 100일 기념 날이다 
언덕배기 산수유 꽃

노랑머리 풀어 향기 나르고

길가 민들레 꽃 

함초롬히 머리 올려 

마음 담는다

아니 배꽃 밭이 화사하니

온 천지가 하얗게 변하였구나
참 좋은 축복 날이다
우린 모두 안다

까만 눈망울 속 비치는 

네 작은 진실을 

화들짝 손 휘젓는 몸놀림 

그 표정이 서림이다
우린 알고 있다 모두 다 안다

내가 너에게 네가 우리에게

그 말 없이도 안다
사랑 가득 행복임을

기쁨은 너로 말미암아서

온 가정의 축복을 받았으니까
귀향

나 거기로 가리라

가서 내 어린 숨결이 서린 

정겨움을 보리라.
황구들 온기 달구고

황토벽 사이 문풍지 이는 소리 

깃들어 있는 곳
햇살 받은 도랑물이 졸졸 노래 부르고 

세상 때 하얗게 씻겨내던 

빨래터 속살 숨긴 아낙네가

등물을 치면 숨죽여 쫓던 남정네들

땀 내음 물씬 풍기는 곳
나 그곳으로 가리라

가서 겨울 찬바람 일면

잊어버린 장작불에 방구들 달구고 

쑤신 허리 쫙 펴고 누운 아버지의

'어 시원하다' 외침을 보리라 
그리고 말하리라

나도 저처럼 옛정을 심었노라고
